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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公 포항ㆍ울릉지사, 농지매입비축사업 목표 초과달성

신일권 기자 gsm333@hanmail.net 입력 : 2022년 11월 10일(목) 21:08

[경상매일신문=신일권기자]한국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는 10일, 올해 목표 124억원인 농지매입 사업

에서 목표를 웃도는 130억원을 집행하였고, 당초목표에 추가로 약 30억원을 더 집행하여 154억원을 지

원할 계획이다.

 

올해 초 한국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의 농지은행은 농지연금, 과원규모화등의 사업과 함께 “공공임대

용 매입농지(매입비축)사업”을 힘차게 시작하였다. 공공임대용 매입농지(매입비축)사업이란 농업인의

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2030세대, 후계농(청년)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.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

흥지역의 공부상 지목이 전·답·과수원이거나 농업진흥지역외 농지 중 경지정리,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

된 농지이다.

  

공공임대용 매입농지(매입비축)사업은 올해 초부터 농업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많은 상담이 몰린 결

과, 당초 배정된 사업비 124억원을 조기소진하기에 이르렀다.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의 농

지은행은 농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입비축사업의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받았고, 현재 11월초 기준으

로 130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.

장현문 지사장은 “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를 팔고자하는 농민들의 수요를 잘 반영한 사업이다. 농어촌

공사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하는 것 외에도 농어민이 영농생활을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

마련해있으니 앞으로도 지역의 농어민을 위한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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